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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의 말씀
Scripture reading



9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, 
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다. 그러나
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,

행 7:9-16
Acts 7:9-16



10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, 
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, 
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
하셨습니다. 바로는 그를 총리로
세워서,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
다스리게 하였습니다.

행 7:9-16
Acts 7:9-16



11 그 때에 이집트와 가나안 온 지역에
흉년이 들어서 재난이 극심하였는데, 
우리 조상들은 먹을거리를 구할 수
없었습니다.
12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
소문을 듣고서, 우리 조상들을
처음으로 거기로 보냈습니다.

행 7:9-16
Acts 7:9-16



13 그들이 두 번째 갔을 때에, 요셉이
그의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, 이 일로
말미암아 요셉의 가족 관계가 바로에게
알려졌습니다.
14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, 그의 아버지
야곱과 모든 친족 일흔다섯 사람을
모셔 오게 하였습니다.

행 7:9-16
Acts 7:9-16



15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, 그도
거기서 살다가 죽고, 우리 조상들도
살다가 죽었습니다.
16 그리고 그들의 유해는 나중에
세겜으로 옮겨서, 전에 아브라함이
세겜의 하몰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
무덤에 묻었습니다.

행 7:9-16
Acts 7:9-16





I.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
어 쫓았습니다.(v.9a)



9절 전반부
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
하여,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
다. 



창 37:4
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
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
미워하며, 그에게 말 한 마디도 다
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.



창 37:5
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
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, 그
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
더욱더 미워하였다.



창 37:7 
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
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
단이 우뚝 일어서고, 형들의 단이
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
요.



창 37:9 
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, 
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. "들어 보
셔요. 또 꿈을 꾸었어요. 이번에는 해
와 달과 별 열한 개가 나에게 절을 했
어요.“



창 37:8
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. "네가
우리의 왕이라도 될 성싶으냐? 정
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
냐?"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
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
다.



창 37:10
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
말할 때에,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
짖었다. "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
냐? 그래,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
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
서, 땅에 엎드려서, 너에게 절을
할 것이란 말이냐?"



창 37:11
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, 
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.



히 4:12-13
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어
서,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. 
그래서,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
내고,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, 
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.
13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
것이 없고, 모든 것이 그의 눈 앞에 벌거
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. 우리는 그의 앞
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.



히 4:14-16절
14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
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
들 예수가 계십니다. 그러므로 우리
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.
15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
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. 
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
시험을 받으셨지만, 죄는 없으십니다.



16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
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. 그리하
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
어서,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
록 합시다.



II.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
다.(vv.9b-16)



9절
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
하여,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
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
하셔서,



10절
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, 
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, 이
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
하셨습니다. 바로는 그를 총리로
세워서,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
스리게 하였습니다.



눅 23:34
“아버지,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
주십시오.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
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
다.”


